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중년기에는 신체적으로 노화현상이 일어나며 인생에

서의 전성기이다. 인생의 중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환점으로 40대 이상을 포함한다고 하였다[1]. 남성의

중년은 여성의 폐경기에 해당되는 사건은 없지만, 심리

적 폐경 즉,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의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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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본 연구는 C시와 K시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 중년남자 127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자료는 SPSS 21.0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ANOVA, t-test, Pearson's correlation 상관분석 및 다중희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7월 1일 부터 2018년 8월 20일 까지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년남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우울의 차이는 경제상태와 노후불안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무스트레

스(β=0.288, p<.001), 노후불안정도(β=0.142, p<.001), 경제상태(β=0.035 p<.001), 가족스트레스(β=0.016 p<.001)순으로 확인

되었다.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해소방법으로는 운동, 취미생활, 신체이완 등 건강관리와 가족갈등 다

루기를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우울을 예방하고 우울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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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by SPSS/WIN 21.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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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5, p<.001), family stress(β=0.016, p<.001). As a way to reduce family stress and job stress, it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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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초조감 등 즉,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2]. 우울은

가장 흔한 정신장애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미

국 등 서양에서는 여성의 경우 11-26%, 남성의 경우

6-10% 정도가 평생에 한번 이상 우울함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 대한민국에서는평생유병률이 이

보다 적은 3-5% 정도로 조사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인

구의 5-10%가 우울을 앓고 있으며, 3-6%가 치료를 요하

는 중증 우울장애로 추정된다[4]. 연령과 성별을 함께 고

려한 경우에는 중년남성의 우울 수준이 14.30점으로 중

년여성의 11.70점 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5]. 중년

남성은 자신의 삶에 흥미를 상실하고 자신의 성공을 무

의미하게느낄수있는데특히 40대남성의 80%가정서적

스트레스, 무력감, 우울 등을 경험한다[6]. 중년남성 우울

증의 특성은 상실감과 성질을 부리거나 신경이 매우 예

민하고 안절부절 등 주의를 분산하는행동들이 주요문제

점으로 지적된다[7]. 중년남성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융통성이 없는 행동을 한다. 또한

우울증으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우울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역기능적인 습관을 지속적으로행동화하기도 한

다[8].

가족스트레스는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가족

체계에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평형상태

에 변화가 생기며 안정된 가족생활에 고도의 긴장감을

초래한다[9].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전략

으로 스트레스와 긴장을 초래하는 주요요인들을 제거하

고 현실에 긍정적인 태도로 정서적안녕상태를 유지한다

면 매우 만족스러운 가족관의 상호작용이 유지될 수 있

을 것이다[10].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에 영향을주는 것

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는 우

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욕구와 개인의 역량이 스스로 인

지된 불균형이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발생하게 되

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이다. 중년남성은 직장이라

는 환경에서 동료, 상사와의 갈등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

지하며 이는 직무스트레스의 주된 요인이 된다[11]. 또한

조직 내에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 불안장

애, 소화기장애 등을 경험하며 이는 직무스트레스로 이

어질 수 있고 직무스트레스가 증가될수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이 높아진다[12]. 이에 지역과 대상을 다르게

하여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아직 국내 선행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스트

레스와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결과는매우 부족하다. 이에본 연

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우울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중년남성의 우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우울정

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을 포함한 주요 변

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가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인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대상자

의 특성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우울의 차

이를 파악하고,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및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융합적이며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와 K시 지역에 거주하는

40-62세 사이의 직장생활을 하는 중년기 남성을 임의로

추출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140부를 배포하여 127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자료 13부를 제외하고 127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은 최근 4주 이내에 우울증을 경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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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대상자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희귀분석방법에

의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에

서 변수 3개로 하였을 때 총 119명이 되었다. 본 설문은

127명을설문하였으므로 표본크기는충분하다고판단된다.

2.3 연구도구

2.3.1 가족스트레스

Boss[13]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 and

Changes)를기초로 Lee[14]가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22

문항이며 가족 간의 관계(8문항), 가족경제(7문항), 직업

관계(6문항), 가족의 건강(2문항), 가족의 상실감(1문항)

이 포함된 내용으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항

목별로 총점이 높을수록 인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4]의 연구에서 Cronbach's ɑ=.82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ɑ=93이었다

2.3.2 직무스트레스

우리나라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정확하게 평가하

기 위하여 산업안전공단에서 Jang 등[15]에 의해 개발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 (Korean Occupation

Stress Scale: KOSS-SF)을 사용하였다. 직무욕구도 4문

항, 자율성결여 4문항, 갈등 3문항, 직무의 불안정 2문항,

조직의체계4문항, 보상체계 3문항, 직장예절 4문항의 7개

영역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

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15]의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 =.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 이었다.

2.3.3 우울

Radloff[16]가 개발한 도구를 Gu[18]가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20문항의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우

울 7문항, 긍정적 기분 4문항, 신체적 문제 7문항, 인간관

계 2문항 등 4개의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척도로

우울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대상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 드물게(1일 이하)’ 0점, ‘보통

(1-2일)’ 1점, ‘자주(3-4일)’ 2점, ‘매우 자주(5-7일)’ 3점에

응답을 하였다. 긍정적 문항(4,8,12,16)은 역으로 환산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말한

다. 가능한 총점은 0-60점이며, 세계적으로 가정 널리 사

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로 일반적으로 CES-D 점수가 16

점 이하를 가능의 우울증(possible depression), 21점 이

상을 추정의우울증(probable depression) 25점 이상을 확

정의 우울증(definite depression)으로 한다. 도구 개발 당

시 Cronbach's ɑ=.85, Ha[18] 연구에서 .92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95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의 빈도분석,

t-test와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Table 1을 보면 연령은 40대가 19.7%, 50대는 57.5%,

60대가 22.8%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중졸 17.3%, 고졸

은 38.6%, 대졸 44.1%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4.2%,

기혼이 85.8%였다. 직업은 회사원이 53.5%, 공무원

15.7%, 자영업 30.7%였다. 현 직무경력은 10년 미만이

6.3%, 30년 이상이 10.2% 이었다. 경제상태는 매우 여유

롭다가 10.2%, 매우 부족하다가 29.9%, 노후불안도는 걱

정 없다가 9.4%, 매우 불안이 52.8%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7)
Variable Division N %

Age(year)
40-49 25 19.7

50-59 73 57.5

60-62 29 22.8

Education

middle 22 17.3

high 49 38.6

university 56 44.1

Marital
status

single 18 14.2

married 109 85.8

Job

employee 68 53.5

official 20 15.7

self job 39 30.7

Job carrier
(year)

>10 8 6.3

10-19 28 22.0

20-29 78 61.4

≥30 13 10.2

Economic
status

very relaxed 13 10.2

relaxed 19 15.0

lack 57 44.9

very lack 38 29.9

Aging
anxiety

stable 12 9.4

mild anxiety 48 37.8

very anxiety 67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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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울과 관련 변인 정도

Table 2를 보면 가족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2.69점,

직무스트레스는 2.90, 우울은 2.8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family stress, job stress, 

Depression

Variable M±SD Range

Family stress 2.69±0.32 1.78-3.44

Job stress 2.90±0.37 2.10-3.90

Depression 2.87±0.24 2.20-3.40

3.3 각 변수의 점수 정도 

Table 3을 보면 가족스트레스는 51-110점이 23.6%,

직무스트레스는 61-96점이 17.3%, 우울은 25점 이상 확

정 우울증이 32.2%로 나타났다.

Table 3. The Score of each Variable

Variable Score Ranage N(%)

Family stress

1-40 42(33.1)

41-80 55(43.3)

51-110 30(23.6)

Job stress

1-30 45(35.4)

31-60 60(47.3)

61-96 22(17.3)

Depression

1-16 35(27.6)

21-24 51(40.2)

≥25 41(32.2)

3.4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4에서 가족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r=.681,

p<.001), 우울(r=.216, p<.005)과 직무스트레스는 우울

(r=.32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Variable
Family
stress

Job stress Depression

Family stress ·1

Job stress
0.681**
(.000)

1

Depression
0.216*
(.015)

0.326**
(.000)

1

**p<.001
*p<0.05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27)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가족스트

레스, 우울의 차이

Table 5를 보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차이에서는 연령, 교육, 결혼상태, 학력, 직무경력에서 유

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 경제상태(F=3.805, p=0.002),

노후불안정도(F=2.623,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일반적 특성에따른 직무스트레스의차이에서는 연령,

교육, 결혼상태, 학력, 직무경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지만, 경제상태(F=2.261, p=0.003), 노후불안정

도(F=2.102, p=.00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일반적특성에 따른우울의 차이에서는 연령, 교육, 결

혼상태, 학력, 직무경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경제상태(F=3.841, p=0.015), 노후불안정도

(F=0.539, p=.00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6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Table 6은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경제상태(매우 여

유롭다 0, 기타 1), 노후불안정도(매우 불안 0, 기타 1)를

더미변수로 전환하고,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희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희귀식은 유의미하였으며(F=50.235, p<.001) 설명력은

46.2%였다. 우울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직무스트레스(β

=0.288, p<.001), 노후불안정도(β=0.142, p<.001), 경제상

태(β=0.035 p<.001), 가족스트레스(β=0.016 p<.001)순으

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 Watson 값을 구

한 결과 1.863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공차한계는 0.526-0.865로, 분산팽창인자는

1.167-2.20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fluencing 

factor for depression           (N=127)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s 2.282 .253 9.013 .000

Economic 0.008 0.025 0.035 0.380 .000

Aging anxiety 0.052 0.032 0.142 1.658 .000

Family stress 0.011 0.084 0.016 0.127 .000

Job stress 0.214 0.089 0.288 2.398 .000

Adjusted R2= 0.462, F=50.235 p=.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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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효과적인중년남성의 우

울중재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시도되었다.

가족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69점으로 Park[12]의 연

구보다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

이를 보이는 것은 대상자의 개인의 특성, 직장의 분위기,

환경적 요인등의 이유로 추측해 볼수 있으며 이를 반영

한 변수와 더 많은 대상을 포함한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

해볼 수 있을것이다. 중년기 남성의우울은 가능의 우울

35명(27.6%), 추정의 우울 51명(40.2%), 확정의 우울 41

명(32.2%)으로 상당수가 우울증상을 겪고 있음으로나타

났다. 이는 Ha[18]의 연구에서 40-65세 이하중년기 남성

의 우울이 42.4%라 보고한 분석결과와 같은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19] 많은 중년남성들이 우울에 노출되어 있음

을 알 수 있고, 우울은 현대인의 특히 중년남성의 중요한

정신건강 지표임이 드러났다. 이에 중년남성들의 우울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캠페인, 우울 자가선별검사 등

의 사회적분위기 조성에대한 필요성이제기된다[20,21].

본 연구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우울감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년남성들은 우울,

불안이 자살사고로 이어져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12].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분석결과 요인은 직무스트

레스, 노후불안정도, 경제상태, 가족스트레스 순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기존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12].

그 이유는 지역과 대상자에 따라 직업에 따른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반

복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중년남성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직장내 과다업무, 동료들 간의 의

사소통 불일치, 승진을 위한 경쟁 등의이유가 있을 것이

다.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해소방법으로 운동, 취

미생활, 사우나, 목욕 등을 하여건강관리를해야 할것으

로 사료된다. 그 외에도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를 극복하

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가족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이유는 자녀의 성장과 가족

갈등, 가족 내역할변화가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그러므

로 중년기에는 가족 간의 상호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Table 5. Difference of family stress, job stress and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Variable Division
Family stress Job stress Depression

M±SD t/F(p) M±SD t/F(p) M±SD t/F(p)

Age
(years)

40-49 2.81±.36
1.284
(.233)

2.97±.46
0.489
(.935)

2.84±.30
1.499
(.134)

50-59 2.60±.30 2.84±.33 2.84±.22

60-62 2.81±.32 3.00±.37 2.97±.20

Education

middle 2.74±.22
.586
(.861)

2.77±.19
1.386
(.172)

2.97±.24
0.874
(.575)

high 2.63±.27 2.89±.40 2.87±.23

university 2.73±.39 2.96±.38 2.88±.24

Marital
status

single 2.56±.15 1.969
(.051)

2.54±.32 1.893
(.054)

2.89±.29 0.829
(.621)married 2.71±.34 2.45±.28 2.90±.31

Job

employee 2.63±.30
0.646
(.811)

2.95±.39
1.450
(.142)

2.89±.24
2.188
(.017)

official 2.72±.33 2.74±.29 2.79±.19

self-job 2.68±.32 2.91±.37 2.87±.26

Job carrier
(year)

>10 2.69±.32

0.736
(.724)

3.33±.51

1.550
(.105)

2.87±.26

0.954
(.497)

10-19 2.82±.30 2.98±.35 2.87±.20

20-29 2.62±.32 2.76±.27 2.93±.30

≥30 2.90±.27 3.34±.25 2.89±.23

Economic
status

very relaxed a 2.60±.35

3.805(.002)
a<b<c,d

2.66±.29
2.261
(0.003)
a,b,c<d

2.84±.17

3.841(0.015)
a<b,c,d

relaxed b 2.71±.36 2.80±.28 2.78±.28

lack c 2.70±.32 2.85±.26 2.94±.23

very lack 2.68±.30 3.10±.48 2.80±.20

Aging
anxiety

stablea 2.77±.21
2.623(.001)

a,b<c

3.05±.31 2.102
(0.002)
a<b<c

2.79±.21 .539
(.003)
a,b<c

mild anxiety b 2.59±.31 2.76±.28 2.85±.28

very anxietyc 2.75±.34 2.97±.41 2.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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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중년남성의 우울은 직무스트레스와 가족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무스트레스와 가족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1,12].

가족 간의 상호관계에 만족하는 남성에 비해 만족을

하지 못하는 남성의 경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4-5배나

높고[19,20], 자녀와의 관계가우울에 영향을준다는 연구

결과[21]는 본 연구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년남성의 우울은 가족관련 변인 즉, 월수입이

나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한 연구[2]도 본 연구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울을 예방하고 가족스트레스를낮추어 자

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1]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

무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

다.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부지역 일부 대상자만 설

문조사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에는 한계점

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중년남성의

우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간호중재관련하여 기

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의 영향요인

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반화를위해서는 앞

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중년 남성들의

우울이 증가하는 추세지만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에 비

하여 중년기 남성들에 대한 연구는 관심이 덜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소외되어왔던 중년남성을 대상

으로 우울 영향요인에 대하여 통계적 분석을 한 것은 사

회적 분위기조성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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